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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창자연휴양림, 가족 단위 고객·스키매니아 이용 증가로 1분기 매출
12.8% 증가

내달 15일~7월 15일까지 이용 중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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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평창자연휴양림 전경. ⓒ평창군시설관리공단

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평창자연휴양림의 올 1분기 매출이 지난해 대비 12.8%가 증가한 것으

로 나타났다.

29일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올 1분기 총 매출은 4548만7000원의 매출을 올려 지난해 4034만

1000원 대비 12.8% 증가했다.

이는 1월부터 매달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고무적이다.

시설공단측은 휘닉스파크와 10분 거리에 위치해 주변 이용대비 평일 6만 원선의 저렴한 비용과 도로가

과거보다 편의성이 확보돼 이용객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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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최순철 이사장. ⓒ평창군시설관리공단

평창자연휴양림은 총 19객실을 운영중이다. 시설공단은 군청과 군의회에서 근무한 최순철 이사장이 운

영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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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평창자연휴양림은 현재 산림 휴양관 내부 누수공사를 진행 중이며, 내달 15일부터 7월 15일까지

숲속체험관 리모델링 공사, 숲속의 집 장판 및 벽지 교체를 위해 전체 객실에 대해 영업을 중단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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